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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배경 및 문제점

1. 연구 배경

□ 우리나라의 석탄수요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

○ 석탄수요 증가속도가 축소되기는 하지만 석탄수요 절대량은 지속적으로 증

가할 전망

-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BAU 전망에 따르면 석탄수요는 2020년까지 연평

균 1.92%, 이후 2035년까지 0.83%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1)

- 즉, 무연탄을 포함한 국내 석탄소비는 2013년 130백만 톤에서 2020년 156

백만 톤, 2035년 177백만 톤에 달할 전망

- 이는 1.8백만 톤 수준의 국내 무연탄 생산을 감안할 때 2035년 석탄 수입

수요가 현재보다 48백만 톤 이상 증가함을 의미

○ 한편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이 2019년 

43.7GW, 2021년 44.7GW에 달할 전망

- 2013년 유연탄 설비용량 23.4GW에 비해 20GW 이상 증가함에 따라 2019

년 발전용 유연탄 수요가 2013년의 80백만 톤보다 46백만 톤 높은 126백만 

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

- 이러한 발전용 유연탄 수요전망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전망치보다도 20백만 

톤 이상 높은 것임.

1) 1차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각각 2.09% 및 0.86%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석탄수요 증가율보다 근소한 차이로 
높음. 하지만 석탄의 1차에너지 중 점유율은 29% 내외를 계속 유지할 전망임(산업통상자원부, 2014.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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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계적으로도 석탄의 수요 및 수입 증가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될 전망

○ 세계 석탄소비의 빠른 증가는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비증가에 기인

하는 바가 큼.

- 세계 석탄소비의 70%를 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석탄소비 증가율은 

연 7.1%에 달하였으며, 그중에서도 특히 세계 석탄소비의 50%를 점하는 

중국의 석탄소비는 연 8.3%씩 증가

- 이외에도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,

인도, 태국, 베트남 등이 5%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.

○ 아시아지역의 석탄소비 증가는 석탄수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

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

- 2000년 3.1억 톤 수준이던 아시아지역 석탄수입은 2013년 9.8억 톤으로 연

평균 9.2%씩 성장하여 유럽의 연평균 성장률 2.0%를 크게 웃돌고 있음

(IEAa, 2014).

- 이에 따라 아시아 석탄수입이 세계 석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

51%에서 2013년에는 72%까지 증가하였으며, 석탄가격 수준도 2008년 이후 

아시아지역 가격이 유럽지역 가격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지속

- 특히 세계 석탄수입 상위 5개국이 중국(세계 수입의 24% 점유), 일본(14%),

인도(13%), 한국(9%), 대만(5%) 등으로 모두 아시아 국가이며 이들 5개국의 

석탄수입 점유율이 66%에 달함.

- 2025년까지 세계 석탄수요가 증가할 것이며2) 이러한 석탄수요 증가는 주

로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유럽 및 북미 지역의 경

우 석탄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

2) 단, IEA의 450시나리오에서는 석탄 수요 및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(IEAb, 2014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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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에 따라 석탄수입 증가는 중국, 인도 등 아시아지역에서 주로 발생하

고, 유럽 OECD 국가의 경우는 석탄수입이 감소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

전망임.

- 이러한 전망을 고려할 때 아시아지역의 석탄시장은 여타지역보다 수급상황

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□ 기존 도입선 외에 새로운 석탄수출국의 확보는 향후에도 기대하기 어려울 

전망

○ 현 수출국가의 다양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.

- 2013년 현재 인도네시아(세계 수출의 32% 점유), 호주(25%), 러시아(11%),

미국(8%), 콜롬비아(6%), 남아공(5%) 등 6개국이 전세계 수출의 87%를 담

당하고 있으며, 향후에도 수출증가가 중점적으로 기대되는 국가는 호주 및 

인도네시아임.

- 러시아, 남아공, 모잠비크, 콜롬비아, 몽골 등에서의 수출증가가 기대되고 

있으나, 큰 폭의 증가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

○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제 대기업의 생산점유율이 상당히 높음.

- 호주의 경우 Glencore Xstrata 등 5개 자원메이저의 생산점유율이 55%3)에 

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3) Glencore Xstrata 16%, BHP Billiton 15%, Peabody 9%, Rio Tinto 8%, Anglo American 7% 등임(資源エネルギー庁, 
2014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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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구 필요성 및 목적

□ 연구 필요성

○ 석탄의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확보를 위한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

긴요한 실정

- 급격하게 증가하는 발전용 유연탄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국

내 전력공급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

-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지역의 여타 석탄수입국도 마찬가지여서 수입국간 석

탄수입과 관련한 경쟁이 확대될 전망

○ 따라서 아시아 주요 석탄수입국의 에너지 정책 및 석탄 확보전략을 비교

검토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음.

□ 연구 목적

○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주요 석탄수입국의 석탄 확보전략 비교 검토

- 아시아지역의 주요 석탄 수입국인 중국, 인도, 일본, 대만, 말레이시아, 태

국 등의 석탄수급 현황 및 전망 검토

- 아시아 주요 석탄수입국의 에너지 정책과 석탄확보 전략 분석

○ 이를 토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석탄수요를 경제적이며 안정적으

로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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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조사 및 분석 결과

□ 아시아 주요 석탄수입국의 석탄수급 현황 및 전망

○ 아시아 국가들의 석탄공급은 중국 및 인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

- 일본, 대만, 한국 등이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, 말레이시아 및 

태국도 수입의존도가 각각 88% 및 68%에 달함.

- 세계 1위 및 3위의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는 수입의존도가 각각 5% 및 

23%에 불과하나, 향후 수입증가율이 연 4%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

어 세계 석탄수입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

- 기타 국가도 일본 및 대만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석탄수입이 증가할 것

으로 전망

중국 인도 일본 대만
말레이
시아

태국 한국

석탄 소비 및 수입
 -소비량(M tce,2012년)
  ※주 소비처
  ※점유율
 -수입량(Mt, 2013년)
  ※상위 3국 의존도
 -수입의존도(2012년)

2,813
발전 
52%
327
73%
8%

506
발전 
71%
180
94%
26%

160
발전 
56%
196
91%
100%

56
발전 
69%
68
91%
100%

23
발전 
89%
23
100%
90%

25
발전 
48%
18
95%
73%

110
발전 
71%
127
80%
99%

석탄의존도(%, 2012년)
 -1차에너지 기준
 -발전량 기준

68%
76%

45%
65%

25%
27%

38%
50%

19%
42%

14%
20%

29%
45%

석탄 수요 및 수입 전망1)

 -수요증가 전망(%/연)
 -순수입증가 전망(%/연)

0.7%
4.1%

3.0%
4.2%

-0.7%
-0.7%

-1.1%
-1.1%

3.2%
2.5%

3.1%
3.9%

1.6%
1.6%

<표 1> 아시아 주요국의 석탄수급 현황 및 전망

1) 2012~2030년 기간 평균 기준임. 단 대만,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경우는 2011~2030년 기간 

기준임. 한국은 국기본(2차)의 BAU전망 기준임.

자료 : IEAa(2014), IEAb(2014), APERC(2014), IEEJ(2013.10), APERC(2014), 산업통상자원부

(2014.1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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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중국, 인도 등 아시아의 석탄의존도는 여전히 높지만, 환경정책 강화와 고

효율 석탄이용기술 개발의 영향으로 일본, 대만 등의 석탄수요는 감소

○ 아시아 주요 석탄수입국의 석탄수급 전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, 공

통적으로 수입석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려는 

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□ 아시아 주요국의 석탄 정책

○ 중국의 석탄 정책

- 국가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이 점하는 비중을 2012년 68%에서 2020년에는 

62%까지 하락시킬 계획

- 이는 환경오염 문제의 경감을 위한 것으로 북경·톈진·허베이·산둥 지역에

서 2020년 석탄소비를 2012년 대비 1억톤 축소시킬 계획이며, 경제발전지

역과 중대형 도시에서도 석탄소비를 제한할 예정 

- 또한 석탄 이용 및 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발전소의 석탄소비 수

준을 5년내에 300g/kWh 미만으로 축소하고, 14개의 억톤급 생산단지를 건

설하여 2020년 석탄 총생산의 95% 이상을 담당토록 할 계획

-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중국 에너지기업 및 발전사의 호주 등 해외 탄광 개

발 프로젝트 참여와 광권 확보를 장려할 예정

- 현재 중국기업은 65개 해외 석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11개 탄

광에서 연간 50백만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 중임.

○ 인도의 석탄 정책

- 급증하는 석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6년까지 795백만 톤으로 석탄 

생산능력을 증대하려고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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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 석탄광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

-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석탄 가격 합리화 및 석탄 생산량 증대를 추

진할 계획

- 생산성 제고(톤/인-일, 인도석탄공사(CIL) 기준) : 4.92(‘11) → 7.0(’16)

- 인도기업은 호주,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약 30여개의 해외 석탄개발 

프로젝트에 참여 중

- 해외 석탄개발을 위해 국영 5사가 2009년에 인도 해외석탄개발회사(ICVL)

를 설립하였으나 진출 실적이 없고 1개사는 2013년 철수

○ 일본의 석탄 정책

-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, 온실가스 배출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급안정성 

및 경제성을 가진 석탄을 기저발전의 연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

보임.

- 노후 발전소를 교체하고 새로이 증설하는 석탄 화력발전 시설에 최신기술

을 도입하여 석탄발전의 효율성 증대를 추진할 계획이며, 이를 위해 발전

효율을 대폭 향상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촉진할 예정

- 일본기업은 현재까지 총 54개 해외석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,

이 중 42개 프로젝트는 호주에 집중

- 일본기업이 54개 프로젝트에서 가진 전체 지분율을 생산량으로 환산해 볼 

때, 향후 연간 80백만 톤가량의 석탄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

- 일본 전력회사 10곳은 발전용 석탄의 개발 및 수입을 위해 1980년 일본 석

탄자원개발(주)(JCD)를 설립하여 호주 1개 탄광(3.5%) 및 1개 석탄터미널

(4.1%)에 소지분으로 참여

※ 탄광개발 참가, 관련 인프라 투자, 물량 및 가격 협상 주도(최근 역할 감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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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본 경제산업성은 매년 20여개의 해외석탄시장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

현재 경제 산업성 소관의 독립 행정법인 석유 천연가스・금속광물 자원 

기구(JOGMEC) 가 시장조사 담당 

※ 2012년 25개 성과보고서: 세계(5), 인도네시아(4), 중국(2), 베트남(4), 호주

(2), 북미(2), 러시아(2), 아프리카(4)

※ 2013년 24개 성과보고서: 세계(7), 아시아 전체(4), 인도네시아(2), 중국(2),

베트남(2), 호주(1), 뉴질랜드(1), 남미(2), 러시아(2), 아프리카(1)

○ 대만의 석탄 정책

- 화석연료 및 수입 에너지의 의존도를 감소시키려는 계획

- 청정 석탄기술(CCT) 및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(CCS) 기술을 도입하여 

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환경 부담을 완화할 예정

- 해외 석탄개발 참여는 미진 : 호주의 2개 프로젝트에 10% 이하 지분 참여

- 대만전력은 장기계약 70~80%, 저탄물량 확대계획(30일→ 36일) 등을 통해 

공급안정성 확보

- 대만 기업의 해외 석탄개발 참여는 호주의 2개 프로젝트에 10% 이하의 소

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미진한 수준

○ 말레이시아의 석탄 정책

- 석탄 수요의 90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석탄이 전체 발전량의 

60%를 초과하지 않는 데 목표를 두고, 공급 안정성 확보와 가격 리스크 

대응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임.

- 향후 석탄발전을 확대할 계획이며, 석탄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 부담

을 경감시키기 위해 SC 기술에 집중 투자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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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재 국영투자회사 Khazanah Nasional의 도움으로 터키의 석탄발전소 개

발 및 석탄광산 지분투자를 시행

- 향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석탄에 대해 PTBA, PLN과 상호개발계약

(Joint Development Agreement)을 체결하여 지분투자방식으로 석탄 개발 

사업을 추진할 계획

- 또한, 말레이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광구확보 및 석탄 개발 프로젝트 

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외무부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

해 사업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

○ 태국의 석탄 정책

- 태국의 에너지정책에서 석탄과 관련된 것은 국내 및 해외에서의 에너지자

원 개발과 환경보호임.

- 국내탄광의 개발은 여론의 악화로 어려움이 있으나, 해외탄광의 개발참여

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짐.

※ 총 35개 사업으로 호주 및 인도네시아에 집중(신규는 몽골에 집중)

※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50% 이상의 지분에 참여

※ ‘14년 해외생산이 50백만 톤을 넘어설 전망

○ 한국의 석탄 정책

- 2025년까지 500MW급 IGCC(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, 석

탄가스화복합발전)와 CCS를 연계한 플랜트 실증 및 표준화를 완료하고 

2030년까지 이를 상용화하며, 2030년 이전까지 HSC(Hyper Super Critical)

발전설비 실증 플랜트를 건설하는 등 최신 석탄발전기술 개발을 상용화할 

계획

- 우리나라 기업도 인도네시아에 32개 프로젝트, 호주에 22개 프로젝트 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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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12개국 83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20% 이하의 소지분 참여가 

상당히 많음.

※ 총 83개 프로젝트에 참여(인도네시아 32, 호주 22), 이중 생산은 34개(인

도네시아 12, 호주 15) ⇒ 자주개발률 56%(66백만 톤)

※ 개발자원의 국내도입 유도, 단순 지분참여 방식을 지양하고, 운영권 사

업에 중점 투자

□ 아시아 주요국의 석탄 확보 전략

○ 일본(J-Power)의 석탄 확보 전략

- J-Power는 국가별, 지역별, 광산별, 항만별로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여러 종

류의 계약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위험

분산

- 호주, 인도네시아, 러시아, 중국, 남아프리카, 미국 등지에서 석탄 수입, 항

만도 NC, Gladstone, DBCT, PK, Abbot Point(호주) 등 공급처를 다양화

- 장기계약(가격 협상은 매년 이루어짐), 단기계약(2~3년 단위), 1년 단위 계

약, 스폿(Spot) 계약 등을 혼용하여 사용

- 발전소 설비 투자를 통해 석탄 품질 강화

- NEWC / API2 / API4 등 여러 지수들 반영하여 장외 SWAP거래

- 2003년부터 석탄 Trading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전담팀을 구성함 

(최근 연간 50만~100만톤 판매).

○ 대만(대만전력)의 석탄 확보 전략

- 대만전력은 장기계약 시 한 국가에 35%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공급

자별로 15%를 넘지 않도록 함(한 국가당 공급업체를 최대 3개까지 선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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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재 Taichung과 Hsinta에 2개의 coal terminal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적으

로 최소 30일분을 비축

- 4~5년 안에 Linkou와 Talin에 coal terminal를 신설하여 총 4개를 확보할 

예정 

- 장기계약이 70~80%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Spot 계약으로 보충

※ 장기계약의 경우 최소 1년. 6~8년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

※ 장기계약의 비중 증가: 57%(2012년) → 64%(2013년) → 75%(2014년)

○ 말레이시아(TNB Fuel Services)의 석탄 확보 전략

- 최대 석탄 수입사인 TNB Fuel Services사는 스폿(Spot)보다 장기계약을 선

호하며 3~5년의 장기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음.

- 주요 수입처는 호주와 인도네시아로,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략적 동

맹을 구축하고 있으며 석탄 공급자의 자격 검증(Pre-Qualification)을 요구

- 장기계약의 경우 가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석탄 가격 결정은 매년 

가격 협상을 통해 이루어짐.

- 석탄 조달은 직접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해당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충족

시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자격검증을 거친 후 입찰을 통해 해외에서 조

달함.

- 가격 리스크 축소를 위해 다양한 석탄가격 Index와 연계된 Pricing제도를 

활용

- Kapar Energy Venture (KEV), Manjung Power Station, TBIN,Jimah

Energy Venture (JEV) 등의 석탄 발전소에서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46~53

일 사용분의 석탄을 저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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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한국의 석탄 확보 전략

-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계약 비중을 70~80%, 나머지는 시장변화에 

대처하기 위해 스폿(Spot) 계약을 사용

- 구매처 다양화: 호주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, 남아

공, 미국 등 석탄공급처 확대하려는 노력 기울임.

- 국내(발전5사) 및 해외 전력사들과의 석탄 물량교환 협약을 통해 연료조달

의 안정성 확보

- 발전자회사의 공동구매 확대 : 6.7%(‘13) → 40%(’16)

□ 종합

○ 아시아지역의 석탄수입 증가와 그로 인한 아시아지역으로의 석탄무역 집중

은 주요 수입국 간의 석탄확보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됨.

- 이에 각국 정부는 자율적인 수입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석탄의 

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

○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해외석탄개발에 대한 지원과 국제 석탄시장 조사임.

- 해외석탄자원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중국, 인도, 일본, 태국 등에서 활발하

게 추진

- 이들 국가는 호주를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고, 참여지분율이 대부분 50%를 

넘어섬.

- 해외시장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이 매우 적극적

○ 석탄사용의 효율성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

- 석탄수입의 축소와 함께 석탄발전소의 환경성을 제고시키고 석탄발전부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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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의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

- 대만,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효율향상 기술, CCT, CCS 등이 추진

-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행이도 CCS를 구비한 IGCC, HSC 등의 신기술 개발

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

○ 아시아에서 석탄 수입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일본, 대만, 말레이시아, 한국 

등 아시아지역 주요 석탄수입국의 발전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스폿(Spot)보다

는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선호

- 이와 함께 석탄수입처 및 계약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수급안정성을 확보하

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- 그 일환으로 일정 수준의 장기계약 유지, 수입처의 다양화, 선물 또는 

OTC(SWAP) 거래의 활용, 적정 저탄수준의 유지, 수입사 간의 협조 등을 

추진

○ 가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SWAP 거래는 일본, 말레이시아 등에서 활용

이 확대

○ 장기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이 전체 수입의 70~80%를 장기계약으로 수

입하고 있는 반면, 대만의 경우는 보다 융통성 있게 2012년 57%까지 낮추

었다가 2014년 75% 수준까지 상향하게 될 전망

- 대만 전력은 장기계약의 경우 한 국가가 35%, 한 공급자가 15%를 초과하

지 못하도록 하여 수입처를 다양화

-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도 장기계약 위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

으며, 중국의 경우는 단기 또는 현물 계약 위주에서 장기계약을 확대하는 

추세

○ 석탄수입사 간의 협조와 관련하여서는 한국-일본-대만-말레이시아 전력회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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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의 물량융통 등 협력확대가 추진되고 있음.

○ 석탄 공급 물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려고 

노력

- 저탄과 관련하여서는 대만전력 및 말레이시아 전력사가 30일분 저탄목표를 

향후 확대할 전망

-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고일수가 20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

급불안정 요인이 발생했을 시 대처가 어려운 실정

Ⅲ. 정책 제언

□ 장기계약의 비중 유지

○ 석탄의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물거래와 계약거래를 적절히 

혼용하여 합리적인 구매전략을 수립

- 우리나라 발전사의 석탄구매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석탄가격이 급락하면서 

장기계약 비율이 70% 이하로 하락하였으나 점차 상승하여 70~80% 수준을 

유지

- 중국, 대만, 말레이시아 등은 현재 장기계약이 전체 거래의 70% 이상 차지

-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앞으로도 현재의 구매방식 믹스를 유지하는 

것이 바람직

○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한 국가나 한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처를 

다양화하여 석탄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보장

- 대표적인 예로 대만전력은 국가별로는 한 국가에 35%, 공급자별로는 15%

를 넘지 않는 선에서 수입처를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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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석탄구매사 간의 협력 강화

○ 국내 발전회사들은 유연탄 공동구매 비중을 40%로 확대할 계획이며, 해외 

발전사들과의 유연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도 모색

- 국내외적으로 석탄 구매사 간의 협력은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때보다 

구매협상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

○ 해외 구매회사(발전회사)들과의 협력 확대 필요

- 2011년 1월 한전의 화력발전 5개사로 구성된 ‘발전회사협력본부’가 설치되

어 유사시 발전회사 간 유연탄의 융통이 가능

- 남동발전은 대만전력, J-Power(일본), TNBF(말레이시아) 등과 유연탄 물량

교환협약을 체결

□ 해외자원개발의 확대

○ 단순 지분참여보다는 운영권 획득 방식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이 필요

- 해외탄광개발 프로젝트의 80~90%가 대지분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

사례와 비교했을 때,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,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되는 

34개 석탄생산 프로젝트 중 15곳에서만 50% 이상 대지분에 참여

- 투자대상국별로 살펴보면, 중국과 일본은 호주 탄광에 중점적으로 투자하

고 있는 반면, 우리나라는 호주 프로젝트의 경우 소지분 참여가 주를 이루

고 있고, 대신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 프로

젝트에 운영권을 보유

- 따라서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의 참여와 함께 호주 등 정치적으로 안정된 

석탄 생산국의 프로젝트에서 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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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일본 석탄자원개발(주)(JCD), 인도 해외석탄개발회사(ICVL) 등과 같이 공동

의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.

- JCD의 경우, 호주의 1개 탄광에 소지분으로 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고 

2010년도 이후 간사이전력, 중부전력의 거래참여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

2013년에는 이들 전력사의 거래참여 급감으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

- ICVL도 2009년에 설립되었으나, 아직 두드러진 해외진출 실적이 없고 참

여회사 일부가 이탈

□ 지속적인 해외시장 분석

○ 지속적인 해외시장 조사를 통하여 세계 석탄시장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

- 세계 석탄시장의 변화에 따른 석탄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요국

의 석탄수출 잠재력 및 정책을 분석함으로써, 국가 차원의 석탄자원 안정

확보에 필요한 심도 있는 정보와 분석을 제공

- 일본의 경우, 독립행정법인인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 (JOGMEC)

를 통하여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기본정보의 수집 및 매년 20건 이상의 

다양한 해외석탄시장조사를 실시

○ 석탄 수입국과 수출국의 균형잡힌 정보수집이 요구

- 해외 석탄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여, 석탄 수입국과 수출국

에 관한 축적된 시장정보가 정부 및 수입회사 차원에서 석탄 수급전략을 

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

- 호주, 인도네시아 등 기존의 대 아시아지역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 지속적

인 분석이 요구

- 향후 아시아지역 수출증대 가능성이 많은 러시아, 몽골, 모잠비크, 남아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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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에 대해 중점 분석

- 콜롬비아, 미국, 캐나다 등의 수출 잠재력을 검토하여 이들 국가의 수출전

망 및 수출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

□ OTC(SWAP) 거래의 활용

○ SWAP을 활용한 가격위험 축소

- 유연탄은 다른 에너지상품과 달리 대량구매 시 물량할인이 불확실하고 가

격협상력은 시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시장변화에 따른 수급차질이 빚어

질 수 있음.

- 매매 당사자들 간 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OTC(Over The Counter)

거래의 일종인 SWAP을 활용하면 가격위험을 축소할 수 있음.

- 일본의 J-Power와 말레이시아의 TNBF는 SWAP을 실제 거래에 활용하여 

세계 석탄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성에 대처하고 있음.

□ 석탄 교역 사업 육성

○ 석탄 교역 사업을 육성하여 해외개발 석탄의 판매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국

내에 필요한 석탄을 직접 조달하고 석탄 수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

이 필요

- 대표적인 예로 2003년부터 직접 석탄 교역 사업을 시작하고 2010년 석탄 

교역 전담팀을 구성한 일본의 J-Power가 좋은 사례

- 석탄 교역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유연탄 시장의 흐름

에 대해 정확한 정보 획득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

- 또한 석탄 수입비용이 절감되므로 공급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

도 바람직한 전략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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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히 국내 전력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용 유연탄의 안정적 

조달과 관련하여 석탄 교역분야로의 진출은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한다

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임.

□ 적정 재고수준 검토

○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재고수준의 상향 조정 필요

- 발전부문에서의 석탄 사용이 지난 23년여간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

볼 때, 석탄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재고수준의 상향 조정에 대한 검

토가 필요

- 현재 대만전력과 말레이시아의 TNBF는 법적으로 최소 30일의 석탄 사용

분을 비축해 두어야 하는 한편, 우리나라의 경우 20일 정도에 불과한 실정

- 더욱이 대만은 저탄 재고일수를 36일로 확대할 계획이며, 말레이시아의 경

우도 발전소에 따라서는 최대 53일분의 저탄을 확보

□ 정부 차원에서의 국제 협력 강화

○ 석탄 수입국 및 잠재 수출국 간 정부 차원에서의 국제협력 추진 필요

- 중국, 일본, 대만, 말레이시아 등 석탄수입국 간 정부 차원에서의 국제협력

은 석탄의 구매협상력을 제고

- 호주, 인도네시아 등 주요 석탄보유국뿐만 아니라 모잠비크처럼 석탄 수출

국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나라와 협력을 한다면, 관련국의 탄광개발 및 

석탄수출능력을 강화시키고 해외석탄의 안정적인 국내 조달에 도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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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기대 효과

□ 향후 수요가 증대할 발전용 유연탄의 경제적 안정적 확보에 기여

○ 석탄의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거래전략을 제시함으로써 

석탄의 공급안정성 확보에 기여

○ 국내외 석탄구매사 간의 협력 강화와 적정한 재고 수준에 대한 검토를 통

해 발전용 유연탄의 경제적 안정적 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

○ 석탄수입국과 수출 잠재국과의 에너지 국제협력 확대를 제안함으로써 해외

석탄을 안정적으로 국내 조달하는 데 기여

□ 우리나라의 석탄 수입기반 강화에 큰 기여

○ 운영권 획득 방식 위주의 해외자원개발의 확대와 석탄 교역분야로의 진출

에 대해 제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석탄 수입기반 강화에 큰 기여

○ 지속적인 해외시장 조사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석탄자원 안정확보에 필요

한 심도 있는 정보와 분석을 제공함으로써, 세계 석탄시장 변화에 유연성 

있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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